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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프 슘페터

‘창조적 파괴’. 정보통신기술(ICT)시대를 맞아 가장 많이 사용

되는 단어다. 알리바바와 샤오미, 텐센트 등 요즘 잘 나가는 

중국기업의 성장비결이 바로 ‘창조적 파괴’라는 분석이 이어지

고 있고,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마다 경영혁신의 일성으로 이

를 강조한다. 세계 최대 가전쇼 CES 2015에서 존 체임버스 

시스코 회장의 기조연설 주제도 ‘빠른 혁신: 파괴하느냐, 파괴

당하느냐’였다. 그는 특히 10년 내 현존하는 기업 60% 퇴출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창조적 파괴가 절체절명의 

과제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곱씹어봐야 할 게 있다. 창조적 파

괴에 대한 오해다.

지난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도 이 말은 국내 기업과 증시

에 유행했다. 닷컴 버블때의 얘기다.

증권 투자자들은 닷컴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믿었

다. 회사이름 끝자리에 ‘테크(tec)’나 ‘닷컴(.com)’이라는 단어

만 붙으면 투자자들은 열광했고 기업들도 어떤 식으로든 인터

넷기업의 냄새가 나게 했다. 그래야만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

문이다.

하지만 황금의 땅이라고 믿었던 닷컴 ‘엘도라도’가 한 순간에 

‘킬링필드’로 바뀔 지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이는 창조적 

파괴가 신경제에만 적용되고 제조업으로 대변되는 구경제산업

은 모두 망할 것이란 착각에 빠지는 오류에서 촉발됐다. 

당시 신경제 학자들은 “신기술은 창조와 파괴를 반복하며 구

기술의 가치를 잠식한다”고 강조한 슘페터의 이론을 단순히 

자신들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했다. 파괴는 

원장 에세이

슘페터의
복수 

w 1883. 2. 8~1950. 1. 8

w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경

제학자. 동시대에 살았던 케

인즈와 함께 경제학의 양대

산맥으로 평가 받음

w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란 기

술의 발전은 끝없이 기존의 

기술체계를 부수고 새로운 

체계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



- 2 -

□ 후지필름의 사업 부문별 매출 구성비

□ 후지필름의 연도별 매출액

오로지 구경제에만 국한된 것으로 과대 포장했다.

하지만 신경제 역시 새로운 기술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기존 

신기술을 파괴하고, 구경제 산업도 신기술을 채용하면서 신경

제를 파괴하고 있다. ‘슘페더의 복수’란 말도 그래서 생겨났다. 

한때 세계 최대의 핸드폰 업체였던 핀란드의 노키아가 한순간

에 망하고 일본 후지필름이 제약과 화장품으로 화려하게 부활

하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노키아 사례는 차치하더라도 후지필름의 사

례는 연구해 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디지털카메라에 밀

려 뒷방신세로 전락했던 후지필름은 감기치료제로 승인받은 

‘아비간’이 에볼라 치료제로 효력을 발휘하면서 매출 역시 급

증하고 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질뻔한 구경제 산업인 필름사

업에서 과감하게 사업을 다각화해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었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철저히 기존에 쌓인 기술을 바탕으로 신사

업을 펼쳤다는 것이다. 

후지필름은 필름기술과 중첩된 노화방지 화장품 분야에 진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약사를 인수, 제약분야에서도 발전기반

을 마련했다. 현재 제약, 화장품, 의료장비 등 헬스케어 부문

은 2조5,000억 엔에 달하는 매출의 40%를 차지한다. 복사기

와 사무용품 부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이다. 구경제에서도 창

조적 파괴를 통한 성공사례고, 기존 기술을 활용했다는 측면

에서 우리 제조업체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이다. 

창조적 파괴는 결코 IT와 인터넷 등으로 대변되는 신경제로의 

진출만 의미하지 않는다. 더구나 이들 신경제는 더 활발한 파

괴에 의해 기존 기술이 도태되게 된다. 

최근 기업마다 대체에너지, 환경, 로봇 테마 등을 신사업으로 

잇따라 선정하고 있지만 위험천만한 일이다. 블루오션으로 보

이는 것이 어느 순간 레드오션으로 바뀔지 가늠하기 어렵다.

후지필름의 사례처럼 낡은 것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노하우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면서 기존 사업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진정한 창조적 파괴일 수 있다. 우리는 제조업

이 여전히 많고 상당 기술이 중국 등의 추격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시간이 많지 않다고 푸

념할 필요도 없다. 중국의 추격속도가 빠르기는 하지만 우리

가 다시 그 격차를 벌일 수 있는 시간은 남아있다. 상당수 제

조업 기술은 여전히 몇 년 정도씩 중국에 앞서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기존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조해

야만 우리경제도 다시 도약할 수 있다. 구경제의 창조적 파괴

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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